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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틀엔젤스예술단, 정기공연 ‘HARMONY’ 개최… 2026년 신작 무대 올려

	· 11월 28일 유니버설아트센터, 오후 2시·6시 두 차례 공연
· ‘길쌈놀이’(1964년작)의 맥을 잇는 신작 ‘비상, 하늘을 짓다’ 선보여
· 지난 10월 미국 로스앤젤레스·멕시코 공연에 이어 국내 관객과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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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리틀엔젤스예술단 정기공연 <HARMONY>

	
	
	일시
	2026. 11. 28.(토)
오후 2시·6시 (2회 공연)

	
	
	장소
	유니버설아트센터

	
	
	시간
	90분 (인터미션 15분 포함)

	
	
	연령
	5세 이상 관람가

	
	
	가격
	VIP석 8만원,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B석 1만원

	
	
	예매처
	NOL 티켓 (바로가기)

	
	
	문의
	리틀엔젤스예술단
공연사업팀 070-7124-1711



리틀엔젤스예술단(이사장 문훈숙)은 오는 11월 28일(토) 오후 2시와 6시 서울 유니버설아트센터에서 2026 정기공연 ‘HARMONY’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2026년 신작 ‘비상, 하늘을 짓다’를 비롯해 리틀엔젤스예술단의 대표 레퍼토리로 구성된다. 한국 전통무용과 국악, 합창이 어우러져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으며, 가족과 따뜻한 연말의 감동을 나누는 무대를 선사한다.

리틀엔젤스예술단은 전통의 가치를 계승하면서 동시대 관객과 소통하기 위한 창작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2024년 ‘신명한판’, 2025년 ‘신탈춤’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신작을 발표하며 한국 전통예술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새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신작 ‘비상, 하늘을 짓다’는 1964년 초연된 예술단의 초기 대표작 ‘길쌈놀이’에서 착안해 창작한 한국무용 작품이다. 어둠과 정적 속 한 줄기 빛과 호흡으로 시작된 움직임은 손끝에서 펼쳐지는 한삼의 선과 우아한 춤사위로 이어지며, 생명이 둥지를 벗어나 비상하는 모습을 그려낸다. 특히 ‘길쌈놀이’의 단심줄놀이를 재해석한 장면에서는 오브제를 통해 원작의 특색을 살리면서 현대적인 군무와 시각적 연출을 더해 비상의 이미지를 한층 강조한다.

프로그램은 ‘비상, 하늘을 짓다’와 ‘북춤’, ‘처녀총각’, ‘부채춤’, ‘시집가는날’, ‘신탈춤’, ‘설날아침’, ‘신명한판’ 등 한국무용 작품과 ‘가야금병창’, ‘합창’으로 꾸며진다. 무대에 오르는 단원들은 특유의 생동감과 에너지로 전통예술의 다채로운 매력을 전할 예정이다.

문훈숙 리틀엔젤스예술단 이사장은 “지난 10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멕시코 공연을 통해 한국 전통예술을 알리고 현지 관객과 소통할 수 있었다”라며 “해외 무대에서 다시금 느낀 60여 년 전통의 울림을 이번 정기공연에서 국내 관객 여러분께도 전해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티켓은 NOL 티켓에서 예매할 수 있으며, 5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공연 시간은 인터미션 15분을 포함해 총 90분이다. 자세한 사항은 리틀엔젤스예술단 공식 홈페이지(www.littleangels.or.kr)와 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붙임 1] 리틀엔젤스예술단 정기공연 <HARMONY> 프로그램
	순
	1부
	순
	2부

	1
	북춤 (1964 초연)
	6
	가야금병창 (1967 초연)

	2
	처녀총각 (1965 초연)
	7
	비상, 하늘을 짓다 (2026 초연)

	3
	부채춤 (1964 초연)
	8
	설날아침 (2021 초연)

	4
	시집가는날 (1965 초연)
	9
	신명한판 (2024 초연)

	5
	신탈춤 (2025 초연)
	10
	합창


※ 각 작품명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2] 리틀엔젤스예술단 소개
한국의 멋과 흥을 세계에 전해 온 60여 년
리틀엔젤스예술단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문화예술과 평화애호 정신을 세계에 알리고자 1962년 창단된 전통예술단이다. 초·중등 어린이 단원들로 구성되어 전통의 멋을 살린 한국무용과 맑고 고운 합창을 선보인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위한 특별공연’(1965)으로 첫 해외 무대에 오른 뒤, ‘멕시코시티 올림픽 민속예술제’(1968), ‘영국 여왕 어전 공연’(1971), ‘유엔 총회장 공연’(1973), ‘평양 공연’(1998), ‘6·25전쟁 60주년 유엔 참전 22개국 순회공연’(2010~2012) 등 세계 주요 무대에서 활약했다. 이를 통해 ‘한류의 원조’, ‘평화와 화합의 천사’로 불리며 문화사절단 역할을 이어 왔다.
현재까지 60여 개국에서 7,000여 회의 공연으로 한국 전통문화예술을 널리 알려 왔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4회 수상했다.

글로벌 예술 인재 양성, 예술 꿈나무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리틀엔젤스예술단은 ‘참다운 미의 표현은 내면의 아름다움의 표현이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바탕으로 전인적 예술교육을 통해 재능 있는 예술 인재를 발굴·육성해 왔다.
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 강수진, 소프라노 신영옥, 유니버설발레단 단장 문훈숙, 사물놀이 명인 김덕수, 안무가 정보경, 방송인 박은영 등 많은 동문이 문화예술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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